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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찾아가는 수출 通」으로
지역중소기업 수출 애로 듣는다

- ‘26.07.23.(목) 지역 수출기업 15개사와 수출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7월 23일 ㈜세지솔로텍에서 미래

제조혁신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 通, 애로 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제조혁신협회는 ㈜삼성정밀, 광진실업(주), ㈜세지솔로텍 등 부산지역 

차세대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최근 경남, 경북, 인천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총 21개사가 

활동 중이다.

  특히 ‘24년부터 부산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 등과 협력

하여 “중국 미래차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와 “AI 무역데이터 플랫폼 활용 

교육”을 공동 개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해 미래제조혁신협회 15개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부산중기청이 중소기업 통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한 43억 2천 3백만달러로 집계되

었다.

   * 부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 (‘25 상반기) 3,946 백만달러→ (’26 상반기) 4,323 백만달러, 

9.5% 증가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수출기업 간 협력과 기술혁신을 통한 노력 덕분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책임자 팀  장 김영주 (051-601-5170)

성장지원과 수출지원센터 담당자 수출전문관 최진희 (051-601-5165)

※행사사진은 7.23(목) 17시 이후 배포



붙임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수출 通 ’ 애로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네트워크 대상 애로사항 청취·격려 및 정보 교류

□ 회의 개요

 

 ㅇ 주최/주관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미래제조혁신협회

 ㅇ 참여기관 : 중진공 부산지역본부

 ㅇ 일시 : 2026. 7. 23(목), 15:00 ~ 17:00  

 ㅇ 장소 : ㈜세지솔로텍* 1층 회의실

      *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43

 ㅇ 참석자 : 부산중기청(3), 중진공 부산지역본부(2), 미래제조혁신협회

             회원사 (15)

 ㅇ 주요내용 : 협회 회원사 대상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견학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5 5’ ▪ 참석자 소개 미래제조혁신협회

15:05~15:10 5’ ▪ 인사말씀 부산중기청장

15:10~15:20 10’ ▪ 방문업체 소개 ㈜세지솔로텍

15:20~16:20 60‘ ▪ 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전체

16:20~16:30 10‘ ▪ 폐회 및 사진촬영 전체

16:30~17:00 30’ ▪ 현장 투어 및 기념촬영 이동


